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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 청소년 AI윤리 역량 키운다”
- NIA, 민관 협력 'AI윤리 ON' 청소년 캠프 개최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7월 30일(목) 

숙명여자대학교에서 KT,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 제1회 「AI

윤리 ON」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AI윤리 ON」 청소년 캠프는 202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생성형 

AI 시대에 청소년들의 책임 있는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

된 체험과 토론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중학생 79명이 참여했으며, 모집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216명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

록하는 등 청소년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청소년들의 책임 있는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윤리적 쟁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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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에는 KT그룹희망나눔재단 KT 대학생 IT서포터즈(KIT)와 함께 

AI·디지털윤리 기초교육을 통해 생성형 AI의 원리와 책임 있는 

활용 방법을 배우고, AI윤리 보드게임을 활용해 다양한 AI 윤리 

이슈를 직접 체험했다.

 ○ 이어 NIA의 ‘AI윤리 미니 골든벨 퀴즈’ 시간에는 조별 친구들과 

AI와 디지털윤리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며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습 내용을 되짚어보고 핵심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익혔다.

 ○ 오후에는 교보교육재단이 진행한 AI 가치판단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NIA 김형철 원장은 “생성형 AI 시대에는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AI 윤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책임 있는 AI 활용 태도를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AI윤리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붙임.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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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사진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KT, 교보교육재단이 공동 주최한 「AI윤리 ON」캠프에서 

주최 기관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우 

상무(KT), 이창준 본부장(KT그룹희망나눔재단), 최문실 본부장(NIA), 최화정 

이사장(교보교육재단)]


